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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년 전이죠? 전화만 하고, 이제야 만났네.” “아이고,
영광입니다.” “무슨 말씀을….”

명장이 명장을 만났다. 최고의 2017년을 보낸 프로축구
K리그 클래식(1부리그) 전북현대 최강희(59) 감독과 프로
야구 KIA 타이거즈 김기태(49) 감독이 더욱 아름다워질
2018시즌을 기약하며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.

냉정해야 할 때는 더 없이 냉정하지만 품어주고 끌어안
고 당겨주는 21세기형 리더십으로 제자들의 완벽한 퍼포
먼스를 이끌어낸 두 사람은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 지도

자로 손꼽히고 있다. 그 결과가 바로 우승트로피다.
2017시즌은 정말 뜨겁게 빛났다. 같은 모기업(현대

기아자동차)을 둔 전북과 KIA는 프로스포츠 양대 산
맥인 축구와 야구에서 동반 우승했다. 두 팀이 나란히
별을 가슴에 품은 것은 2009년에 이어 8년 만이자, 통
산 2번째다.

두 우승감독의 합동 인터뷰는 상당히 오래 전 기획됐
다. 시기가 문제였다. 묘하게 엇갈렸다. 전북이 조기 우
승을 확정한 시점에 ‘만약 KIA가 우승한다면’을 전제로

처음 이야기가 나왔다. 지난해 10월 29일, 프로야구는 K
IA-두산의 한국시리즈가 한창이었다. 이후에도 함께 일
정을 맞추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. 돌고 돌아 드디어 이뤄
진 만남이었다.

‘한 뿌리 클럽 동반우승’이라는 공통분모 이외에 두 사
람 사이에 이렇다할 접점이 딱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
화는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됐다.

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. 어제의 짜릿한 기
억, 오늘의 어려운 준비, 또 내일을 향한 걱정을 주거니 받

거니 털어놓다보니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. 김 감독은
“긴 레이스를 치르다 막히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숱한
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영광을 일구신 선배를 종종 찾아
뵙겠다”는 말로, 최 감독은 “지금 돌이켜봐도 첫 우승이
가장 힘들었다. 종목은 다르지만 2번째는 좀더 수월해진
다. 이미 한 번 천하를 통일했으니 진정한 KIA 왕조가 올
것”이라는 덕담으로 더욱 당당해질 2018시즌을 기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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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희 꺎이젠 KIA시대…김응용감독기록넘었으면꺏
김기태 꺎전북특허 꺋닥공정신꺍, 야구에적용해 볼것꺏

<타이거즈 감독 시절 한국시리즈 9회 우승>

신년대담｜우승명장 전북 최강희-KIA 김기태 감독, 꺋크로스오버 토크꺍

2017년 국내 양대 프로스포츠를 주름잡은 두 명장(名將)이 마침내 만났다.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과 프로야구 KBO리그 정상에 나란히 오른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(왼쪽)과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대담을 나눴다. 스포츠 고수의 대담 속에
는 리더십과 세상을 혜쳐가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.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손을 꼭 잡고 엄지를 치켜세운 두 사령탑.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
